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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국문초록>

국문 장편소설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작’이나 ‘파생작’의 경우를 제외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이 연관이 있고 또

전작에 대한 독서의 결과를 어떤 측면에서 담고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편

이다. 그러므로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일

은 국문 장편소설의관련성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수집의일환으로써 의의가 있으

며, 대상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작업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현몽쌍룡기> 연작은 <소현성록>이라는 제명을 직접 언

급하지 않으면서도 <소현성록> 연작의 인물과 배경, 사건 등을 수용하고 변용하

는방법으로새로운작품을창작경우로서직접적인파생의관계에놓여있지는않

지만기존작품을새로운작품 창작에활용한 경우에해당한다. 이러한창작방법

은 독자로 하여금자연스럽게 전작을 떠올리게 하고 두 작품을 견주어 읽도록함

으로써 적극적인 독서를 유도하고, 새로운 작품의 작가이면서 전작의 독자이기도

한 작가의 생각을작품 내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소설 비평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소현성록> 연작으로부터 역사적 허구인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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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황후를 차용하여 서사를 확대하는 과정에 활용했으며, 도덕성을 최고의 덕목으

로 삼으면서도 정치적으로민감한사안과관련해서는 도덕적 판단보다가문의안

위를 우선에 두어도성과 거리를 두고 자신들의부와 명예를 추구했던 소씨 가문

을 대표하는 자운산이라는 공간의 속성을 일면 이어받으면서도 배타성을 극복하

는 방향으로 재설정하기도 했다. 방일(放逸)한 남성 인물의 팔에 앵혈을 찍는 것

과 같은 흥미 위주의 화소와 함께 본격적인 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는 보기 드

문 첩 두기 화소를 수용하고 능력위주의 가권 계승을 옹호하면서도 다양한 가권

계승의 양상을 제시하여 독자들을 설득하려 했다.

수용과변화의지점들은 <현몽쌍룡기> 연작의서술시각을대변하는것들인데,

<현몽쌍룡기> 연작의작가는 <소현성록> 연작에서단편적으로언급되었던사건

들을수용하여 서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사건의의미나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기

도 했으며,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개연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했다.

교훈을나열하는식의구성에서벗어나하나의사건이다른하나의사건으로자연

스럽게 이어지도록 고안했으며, 역사적 사실 또한 허구적 작중 인물이 경험하는

사건과연결되도록서술하고있었다. 동시에변화하는국문장편소설독자층의의

식을 반영하여 가권 계승 등과 같은 문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다양한사

례제시를통해 독자를설득하려했으며, 일부일처제 사회에서살고 있는여성독

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원비(元妃)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나갔다. <현몽

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초기 국문 장편소설보다 노골적이지 않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려 시도했으며, 소설의 교훈서로서의 측면과 함께 오락물로서의 기능

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던 것이다.

주제어 <현몽쌍룡기>, <소현성록>, 수용양상, 서술시각, 시․공간적배경, 화소, 서사의

확대, 개연성, 역사, 허구

1. 서론

조선시대국문장편소설의경우창작자가선행하는작품들을참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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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나 사건을 수용․변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데활용하기도

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연작(連作)이나 파생작(派生作)을 창작하

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전작의 인물과 가계(家系), 사건 등을 계승하고

후편과파생작등에대한공지를작품내에서술함으로써작품간의연관

관계를분명히하고독자의호기심을불러일으켰다. 연작이나파생작처럼

직접적인연관관계를맺고있지는않지만, 새로운작품창작을 위해기존

작품의 배경이나 인물․사건 등을 수용․변용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처처갈등, 옹서갈등 등과 같은 단위담의 단순한 반복과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투색지연의> 연작1)이 선행하던 작품들의 인물

과 사건 정보를 수용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품 내에 수용된 작품들의

파생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2)처럼, 직접적인 파생의 관계에 놓여 있지는

않지만 기존 작품을 활용해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볼 <현몽쌍룡기> 연작3)은 <소현성록>이라는 제명

을직접언급하지않으면서도 <소현성록> 연작4)의인물과배경, 사건등

을 수용하고 변용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작품을 창작했는데, 위에서 살펴

본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창작 방법은 독자로 하여금 자연스

럽게 전작을 떠올리게 하고 두 작품을 견주어 읽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1) <투색지연의> 연작은 <투색지연의>-<여와전>-<황릉몽환기>로구성되어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여와전> 연작으로 불렀으나, 본 논문에서 연작을 명명함에 있어

‘전편의제명+연작’이라는형태를취하고있으므로통일을기하기위해이와같이지

칭했다.

2) <투색지연의>연작을기존작품의파생작으로볼수없다는논의는지연숙, ｢<여와

전> 연작의 소설 비평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1 참조.

3) <현몽쌍룡기> 연작은 <현몽쌍룡기>와 <조씨삼대록> 을가리키며, <현몽쌍룡기>

는 18권 18책 한국학 중앙연구원본을, <조씨삼대록>은 40권 40책 서강대본을 분석

텍스트로 한다.

4) <소현성록> 연작은 <소현성록>과 <소씨삼대록>을가리키며, 본논문에서는 15권

15책 이대본 <소현성록>을 분석 텍스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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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를 유도하고, 새로운 작품의 작가이면서 전작의 독자이기도 한 작가

의생각을작품내에반영할수있기때문에간접적인소설비평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현몽쌍룡기> 연작을 <소현성록> 연작과 연관지어 논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위담과 같은 포괄적인 차원의 유사성 보다는 구체적인 시공

간적 배경이나 인물, 혹은 사건(화소) 차원에서의 유사성이 전제되어야

할것인데, <현몽쌍룡기> 연작은이러한조건을충족시킨다. 물론 <현몽

쌍룡기> 연작은 <소현성록> 연작에서만 화소를 수용하여 새로운 소설

창작의 재료로삼지는 않았다. 그러므로이논문은작품을창작하기이전

<현몽쌍룡기> 연작의작가가 읽었을여러작품 가운데한편인 <소현성

록> 연작을 통해, 국문 장편소설의 작가이자 독자인 <현몽쌍룡기> 연작

의 작가는 어떤부분에 호기심을느꼈는지, 또 어떤 부분 변화를 주기 원

했는지를살펴봄으로써 <현몽쌍룡기> 연작에반영된작가의서술시각의

일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이제 두 작품을 대상

으로 시․공간적 배경과 인물, 화소의 수용과 변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현몽쌍룡기> 연작에 나타난 작가의 서술시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문 장편소설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기존 연구를

통해밝혀진 ‘연작’이나 ‘파생작’의경우를제외하면구체적으로어떤작품

들이 연관이 있고 또 전작에 대한 독서의 결과를 어떤 측면에서 담고 있

는지에 대한정보는부족한 편이다. 그러므로 관련이있는구체적인작품

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일은 국문 장편소설의 관련성을 뒷받

침해주는증거수집의일환으로써의의가있으며, 대상작품에 대한이해

를돕는작업이될것이다. 이과정을통해 <현몽쌍룡기> 연작에관한이

해는물론이고, 국문장편소설간의영향관계와창작방식이나 서술시각

등에 관해 좀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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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몽쌍룡기> 연작의 <소현성록> 연작 수용 양상

2.1. 허구화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수용

<소현성록> 연작의시간적배경은송(宋) 태조(太祖)대에서부터인종

(仁宗)대까지이고, <현몽쌍룡기> 연작의시간적배경은송진종(眞宗)대

에서부터 신종(神宗)대까지이다. 동일한 인물이나 사건이 등장하더라도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에는 <현몽쌍룡기> 연작이 <소현성록> 연작

으로부터영향을받은 것이라고단정할수 없다. 그러므로송진종대에서

부터인종대까지를 묘사하는과정에서 역사와 일치하는 인물이나 사건이

등장하는 경우는 두 작품의 영향관계를 증명하는 직접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소현성록>에는 황제에 관해서는 송사(宋史)와 동일하게

서술하면서 그들의 황후에 대해서는 역사와 다르게 변형하여 서술하는

부분이있다. 송사에는진종의황후인장헌명숙황후(章獻明肅皇后)가어

려서 고아가 되어 외조부 집에서 자라다가 진종의 황후가 되었다고 기록

되어있는데,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소현성과 의남매를 맺은 윤부인과

유학사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장헌명숙황후(유황후)가 된 것으로 서술

하고있다. 또 송사(宋史)에따르면인종의비(妃)인 곽황후가 폐위된 후

이어서 조황후가 책봉되는데,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곽황후와 조황후

사이에 소황후라는 인물을 설정하고 이 소황후가 소현성의 막내딸인 소

수주라고설명한다. <소현성록> 연작에서소황후는인종의황후간택시

곽황후, 양미인 등과 함께 간택되었으나, 자신의 딸이 황후가 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관상 보는 자에게 뇌물을 주어 곽씨를 황후로 삼게 한 곽

시랑의 계교로 인해 한동안 귀비로 지내게 되는 인물이다.5)

12년 동안 귀비의 자리에있으면서 소수주는투기가심한곽황후의 뜻

5) <소현성록> 14권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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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공손히 행동하며 황제의 총애를 피하려 애 쓴다.

소수주의 이런 겸손한 행동을 황제와 궁인들이 칭찬하자 곽황후는 그것

을 못마땅하게 여겨 독이 든 술잔을 권해 소수주를 해하려 하기도 한다.

<소현성록> 연작에서 곽황후는 투기가 심한 인물로 그려지는데, 역사에

곽황후가상미인(尙美人)과의분쟁으로인종의목에상처를 내어 폐위되

었다고 기록된 것처럼 소설 속에서도 양미인과 상미인을 투기하여 그들

을 해치려 하다가 그것을 말리는 황제를 밀쳐 목에 상처를 내고 심지어

두 손으로 황제의 뺨을치는 행동을 하게된다. 그 결과 곽황후는 폐위되

고 소수주가황후가된다. 황후가 된소수주는 4자 2녀를 낳고인종황제

와 20여 년 동안 화락하다가 병들어 사망하게 되는데, 작품 안에서 소황

후가 하는 발화의 내용은 대부분 자신만을 편애하지 말고 곽황후와 미인

들의마음을헤아려투기하지 않도록 해달라는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황후의 발언을 통해 황제가 균등하게 총애를 하지 않을 경우 투기하는

마음이발생할수있다는 점을간접적으로언급하긴했지만,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투기가 심한 곽황후를 부각하여 소귀비, 양미인, 상미인 사이

의 갈등을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 황실에서 발생하는 투기의

또 다른 원인이 되는 황제의 행동에 대해서는 “인종이 션뎨의 삼년을 

시고 다시 졍궁으로 연낙시나 년긔 시고 츈졍이 화챵시니 드

여여러후궁을툥시고뎡궁의로오디아니시니곽휘크게분노

야불안미〃니샹이못깃거아니”6)하는것으로만서술하여그원

인을 진지하게 황제의 행동에서 찾고 있지는 않다.

역사상 허구 인물인 소황후는 <현몽쌍룡기> 연작에도 등장하는데 이

는 <현몽쌍룡기> 연작이 <소현성록> 연작으로부터 역사적허구를수용

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작품 속 소황후의 모습은 <소현성록>

6) <소현성록> 14권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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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작의 소황후 모습과 차이가 있다.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인종이

<소현성록> 연작에서보다 더욱 색을 탐하는 인물로 묘사된다.7) 곽황후

의 폐위 사건 이전에 인종이 허난교라는 요인에게 홀려 정궁을 박대하고

지속적으로 후궁들과 즐기는 모습을 자세히 제시하여 황제의 실덕을 묘

사하고 황후의투기가 나름의이유를지니고있음을설명한다. 난교는조

유현을 시기하는 악인 설강이 계교를 써서 궁에 보낸 인물이다. 난교로

인해조유현과설강은황제앞에서언쟁을벌이게 되는데, 결국은황제의

실덕을 간하던 조유현이 귀양을 가게 된다.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정궁을 박대하는 인종의 태도에 대해 조유

현 뿐 아니라 조무와 조성 등도 모두 간언을 하지만 인종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를 작품 내에서는 난교가 황제에게 약을 주어

홀렸기 때문이라고설명한다. 이렇게 황제가총명을 잃게되는상황을설

정함으로써후궁들끼리도 쟁총하게하고 정궁을 원망하여 황제에게정궁

을모함하는일이가능해지도록하고있다. 본래도투기하는 마음이있었

던 곽황후는 자신을 모함하는 후궁들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 그들을 난타

하게 되고 그 와중에 황제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게 된다. 그리하여 곽황

후는 폐위되고 소귀비를 선인황후로 봉하게 된다. 그런데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곽황후가 간택되었다가투기로인해 폐위되고 소귀비가황후

가되는실제긴시간을담은사건은 5면정도의분량으로간략하게서술

하고 대신 난교로 인해 설강과 조유현이 대립하는 장면, 귀양을 가게 된

조유현을 소황후가 대변하는 장면 등을 확대 서술하고 있다.

<소현성록> 연작이 송사(宋史)와 허구를 결합하고그사이에소씨가

7) 어시의인종황뎨난교의게침익샤졍궁의은고여러후궁이총니궁

내요란지라조샹국이로간고진왕이아드시게극간여냥인의졍충대

졀이 샹의 거리지라 샹이 가쟝 괴로이 너기시더니 <조씨삼대록> 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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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일원인 소수주를 황후로 만들어 넣음으로써 가문의 번영과 영광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공을 들였다면, <현몽쌍룡기> 연작은 이미 <소현성

록> 연작에서 만든허구를 차용하여그 사건을 작중 인물인설강과조유

현의 갈등의 배경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래는 아내 정

씨를 사이에 두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립하던 조유현과 설강이 정치적

으로도대립하는상황을만들게되었으며 ‘투기’에대한언쟁을통해작가

의투기에대한 시선을노출하는효과도거두었다. 조유현이 아내들과화

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정 내적 차원의 모해에서 넘어서서 조유현을 정

치적로 유배시킴으로써 또 다른 악인인 강옥연과 설강이 결합하여 조유

현의부인인정씨와이씨를 해치는이야기로서사를확장시킨것이다. 그

결과사건은더욱확대되어선인형여성인물들의고난과극복에대한서

술 분량이 <소현성록> 연작에 비해 많아졌으며,8) 조유현이 정․이씨 외

의 다른 부인을 만나게 되는 계기를 인과적으로 제공하게 되기도 한다.

서사의확대과정에서역사적허구인물인소황후는또다른악인의모해

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한 조운현의 부인 남씨를 황궁에 머물게 하여 자

신의 딸인 혜선공주의 사부로 임명함으로써 후에 조명천과 혜선공주가

혼인을 하는 사건에 개연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소현성록> 연작에서소수주의황후책봉은소씨가문의 영광을드러

내기 위한 목적이 강했으므로 황후로 책봉된 이후 소황후의 행적에 대한

서술은 거의 없었다. 또황후책봉에관한내용을 <소현성록> 연작의끝

부분에 서술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삼지 못

했고 앞서 진행되던 다른 사건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듯한 인상

8) 분량이많아진것은 <소현성록>보다 <조씨삼대록>의작품분량이절대적으로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난을 겪는 인물이 한 명에 그치지 않고 여러 인물들이

고난에동참하게되고사건이복잡해진다는점에서단순한분량의확대가아니라서

사의 확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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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저 주었다.9) 그런데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소황후라는 인물을 전

작으로부터 수용하면서 <소현성록> 연작과 달리 서사적 긴밀성을 높이

기 위해 사건 구성에 주의를 기울인 것이다.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소현성록> 연작에 나온 허구 인물을

차용함으로써 <소현성록> 연작을 읽은 독자들이 두 작품을 비교하여 읽

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는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새로운 소설

안에서어떻게수용, 확대, 변경되는지를찾아보며읽는과정은독자에게

는독서의흥미를 높여주며가독성을높여주는요소가될것이고, 작가에

게는자신이강조하고싶은내용을의도성있게부각시킬수있는하나의

방편이 되었을 것이다.

2.2. 공간적 배경인 자운산의 변용

<소현성록> 연작이 삼대록계 국문 장편소설들과 차별적인 분위기를

지닌작품이라고인식하게되는한가지요인은작품의공간적배경설정

과 그것에 대한 묘사에 있다.

화셜변경남문밧십니의뫼히이시니호왈운산이오쥬회삼

니라산형이댱고엿폭푀젼후로솟곳이칠십여쳬라잔완

이 흘너 산 젼면의 모다 딩현이 되니 믓 듀회 십여 리오 깁희 일쳔 쳑이라

온와뇽담이라못과산을남북으로두르고그가온대골이이시니온

장현동이라쥬회니오평탄기뉴리로밀틴더라면의창창녹듁

9) 선행연구에서도 <소현성록>의소황후책봉과관련하여 “작품이전개될수록가문내

적갈등은약화되고가문외적갈등은심화되게구성하여소부의가문대내외적완성

을자연스럽게이끌고있는것이다. 사실이것만으로소부의이야기를끝내도무리가

없다. 소부는이미대내외적안정을이루었다. 그런데작가는이야기를더보태어소

부의안정과완성을극대화시킨다.”(임치균, �조선조대장편소설연구�, 태학사, 1996,

p.87.)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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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낙낙댱숑이둘럿고그윽경티와비샹풍이무릉별셰계오봉방

댱이라운산놉희쳔여댱이오봉만이열둘히라텬디초판적근졍긔

와령이긔운이엉긔여와뇽담과운산의겨긔이미다른산쳔과크

게 디 아니더라 <소현성록> 1권.

인용문은 ‘소승상 본전 별서’를 제외할 경우 <소현성록> 연작이 시작

되는첫부분이다. 다른 삼대록계국문 장편소설들이서두를 주인공가문

의 내력 소개로 시작하는 것과 차별된다. ‘자운산’ 공간을 공들여 묘사했

기 때문에 독자는 ‘자운산’ 하면 <소현성록>의 소씨 가문을 떠올리게 되

는데, 특히초기국문장편소설들은서로밀접한영향관계에있으므로 ‘자

운산 소부’라를 명칭을 두루 썼던 것으로 보인다. <설씨이대록> 등에서

도 ‘자운산 소부’라는 말은 소현성가(家)를 지칭하는 말이며 <소현성록>

을 읽고 쓴 가사의 제목을 <자운가>라고 한 예를 볼 때도 <소현성록>

연작은 독자적인 공간 설정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10)

<현몽쌍룡기>연작의 전편인 <현몽쌍룡기>나 후편인 <조씨삼대록>

은 모두 선조의 내력을 밝히는 것으로 소설이 시작되기 때문에 서두에서

부터 공간을 묘사했던 <소현성록> 연작의 구성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

다. 대신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악인들의모해로유배를갔다가해배

되어돌아오던조유현이풍수에대한감이있어서 ‘운산’이라는공간을장

래의 은거지로 삼아두는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자운산’과 유사한 ‘운산’이

라는 공간을 작품 안으로 끌어들인다.

①임의 역 나시 도라오 마이 니 뉵칠 일 만의 남문 밧

십니의쥬인니이곳은벽운산현동은션항이라산쳔이졀승고만

학긔봉과층암졀벽이좌우의근고그가온평안들이십여리

10) 지연숙, ｢<소현성록>의 공간 구성과 역사 인식｣, �한국고전연구� 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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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광활심슈여별유션계오봉방쟝이라근쳐의인개즐비다

촌민이오태후의복거쟤업더라조이만신이여산의아니신

묘곳이업니이곳을보고깃거혜오현동은션항이라내의암합

니군친긔졀이급나아직이곳의머믈고군부긔글을올녀쇼회

고리라……경개졀승고쥭님숑의프빗치셜즁의홀노싁싁니

조샹셰산쳔을 둘너보고복거곳을갈고 마이샹쾌여혜오대군뷔

만일 허시면 만이오 그러치 못여도 이곳은 발이지 못리라 더라

<조씨삼대록> 10권.

②양광효쇼효문영운거일개모다비린의샹종고쳘슈문윤션희조션

경등이동셔로집을년여니쟝원이십리의년하고싀문이곡즁의둘너

시니압흔슈쳔쥬슈양은츈풍의츔츄고뒤흐로쥴지은오쥭은챵고이시

의프 빗 여 졀개 자랑니 의연이 진 도연명의그림 갓고 진

명광의동산지라화계의만화시의봄이니고산샹의폭포구

치구으니 화계의니이 되지라벽운산쥬회십여리오산형이긔

려여룡이셔리고봉이업호쳥룡이완연이젼후의가며산하광

야너고평탄미옥을다마며류리밀쳣곳이삼십여리라

곡즁의션학동이읏듬골로좌로쟝현항이오우로독현촌이라독현촌은쇼효

문이 복거고 쟝션항은 양광 복거니 그 가온대 각각 쇼 디명이 이셔

운슈동션학동쟝현동이이시니셜쳐졍승샹졍윤션희등이다각각

복거삼으니 조션경은문계라은셩항의집을년여시니일만광야

의명인현샹이버러시나그즁의졔죄셩만미더은고로글을긋쳐조션

동이라 촌민이 일더라 <조씨삼대록> 37권.

인용문 ①은 조유현이 유배에서 돌아오는 길에 ‘운산(벽운산)’을 은거

지로정하게되는부분이다. 상투적인내용이라고볼수도있겠지만, 남문

밖 40리에있는산으로서봉래산과방장산등신선이사는곳을떠올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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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구절도그렇고, 연못이들로바뀌었을뿐그둘레가십리정도되

고 유리를 밀친 듯 평탄하다는 표현이 <소현성록> 연작의 ‘자운산’과 매

우유사하다. 인용문②는조무와조성의손자대인명천, 명윤등만이경

사에남고나머지가족구성원들은 ‘운산’으로이주해서또하나의공간을

형성하며살고있는상황을 보여주는부분이다. 조씨가문사람들이은거

할 때 친분이 있는 다른 가문의 인물들도 함께 ‘운산’에 은거하여 자신들

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운산’을 ‘벽운산’이라고도부르는데, ‘운산’에대한공간묘사가 ‘자운산’과

유사하고, 또 ‘장현동’과 같은 구체적 지명이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이 ‘운

산’이라는 공간은 <소현성록>의 ‘자운산’을 차용한 것이 분명하다.11)

그런데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소현성록> 연작에서와 달리 운산

이처음부터조씨가문의세거지로등장하는것이아니라퇴사이후의은

거지로 이야기된다. 은거지로서의운산이작품에처음등장하는것도황

제가 요녀 난교의 꼬임에 빠져 조유현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설강의

계교대로 유배를 보내자 그 유배가 끝나고 돌아오는 때로 되어 있다. 그

리고 조씨 가문 사람들이 운산으로 내려간 후로도 경사에 남아있는 자손

들이 매일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오고 또 그들을 통해 매일 경사의 소식을

접하고있다는점을염두에둘때완전한은거의공간이기보다는명분상

의 은거의 공간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현몽쌍룡기> 연작의서술자가도성으로부터비교적가까운

‘운산’이라는 공간을 <소현성록> 연작으로부터 받아들여 은거지로 설정

한 의도는 무엇일까?

11) <완월회맹연>에서주인공가문의세거지(世居地)인태운산을묘사할때도와룡탄,

유리를밀친듯한평지등의표현이등장하는데, <소현성록>연작의 ‘자운산’을묘사

하는 어휘들과 유사하다. <소현성록> 연작의 ‘자운산’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대표성

과 상징성을 드러내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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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성록> 연작에묘사된자운산은그곳에사는사람들의현실처지

에따라성공을꿈꾸는 공간으로, 적절한품위를유지하며조정과의거리

를 유지하는 공간으로, 또 세력이 극에 달했을 때는 타인에게 배타적인

공간으로 기능하며 자신만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자운산’이라는 공간이 지닌 이와 같은 측면 중 조정과의

거리와배타성이라는측면에주목하여수용, 변용한것으로보인다. ‘운산’

은황제에대한도전으로서퇴사를거론하며물러날수있는공간이자경

사의소식을 매일 접할 수있는 공간이므로 전략적이라는측면에서는 ‘자

운산’과 동일하다. 그러나 배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운산’에 비해 조금

더유연한측면을보이는데, ‘운산’이라는공간에수용되는사람들의범위

를보면 알수있다. <소현성록> 연작에서는소씨가문일원들을 중심으

로 딸들까지 자운산에 거주하게 하면서도 악을 행했던 사돈 김환의 자운

산 출입에 대해서는 냉정한 모습을 보여 ‘자운산’이라는 공간의 배타성을

보여주었다. 반면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조씨 가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사람들은물론, 자신의 가문에악행을저질렀던설강의가문까지수

용함으로써 더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공간으로서의 ‘운산’의 모습을 그리

고 있다.

물론조씨가문의이러한포용력은퇴사혹은은거를빌미로한세력의

규합으로 볼 수도 있다. <현몽쌍룡기> 연작에서 조씨 가문 사람들은, 영

화가 극에 달해서 복이 덜어질까 걱정이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겸

손을내세워가문을유지하려노력한다. 태부인이하조기현, 유현까지모

든 가족 구성원이 ‘운산’으로 이주한 시점도 이들의 영화가 극에 달한 시

점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퇴사하면 조정에서 일을 감당할 재목이 없다고

주변인들이 걱정을 하지만, 조씨 가문에서는 가문의 안위를 위해 퇴사를

결심한다. 그러면서 가장 젊은 명천, 명윤 등을 조정에 남겨두어 황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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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돕게하겠다는명분을 세운다. 그리고당시조정에서한창활동하며

나랏일을 돕던 양인광, 설강 등과 동반 퇴사하여 ‘운산’에서 새롭게 그들

의공간을조성한다. 겉으로는 겸손함을내세우고또은거를 원하는다양

한사람들을포용하는모습을보이지만, “셩샹이아샤미한고의쇼하와

쇼렬의 공명 ”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고려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충(忠)보다 먼저 고려 된

가문의안위나효(孝)에대한입장을통해 ‘가문주의’에대한작가의시선

을읽을수있으며, <소현성록> 연작과달리이미안정된기반이있는가

문이 그들의 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처신과 선택을 하게 되는

가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모델로서 의미가 있다. 이는 정치 현실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삶의 거처를 옮기는 행동과는 또 다른 것으로써, 꼭 정

치적인 불화나 위기의 상황이 도래하지 않아도 가문의 영구적인 안위를

위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문의 영구적인 안위를 작품 내에서 지속적으로 걱정하는 만큼, 운산

에은거했던조씨가문은다시조성의유언에따라최종적인은거지를천

태산으로 옮기게 된다. 이는 <소현성록>에서 대대로 자운산에 은거하다

가송(宋) 왕조가망하자소씨가문도그대가끊어지게되었다는결말을

변형하여수용하면서도역사에조씨가문에대한기록이남지않게된내

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①내이졔너위여졍을지못여말을깃치니벽운산이오

이실곳이아니라텬태산산명려고도뢰머러가히셰샹을폐지라

가히치고가권을의시러샹류로여텬태산의가시졀을피여

만흔숀을보젼고셩은을 맛져바리지말고나아가 가지로다시

숑됴 즁흥케라 <조씨삼대록> 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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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진초 냥공의 숀이 대대로 혀나 면면부졀니 진실노 긔특지라

신종으로브터 휘종흠종의망고강왕이금교의셔즁흥시이곳고종

이시니졔각각지달나문달을구치아닌쟈오히려텬태직희

고직졀츙냥을 겸발여군보국지심이잇쟈셰샹의 다시니조시

졔인이영홰졔미더니쳘목이진의게망고조시졔인이 졀샤니여러

히오츙렬이대대로니러지라진초냥공의 션견이만리 예탁여명쾌

신긔니 엇지 쳔고대쟝뷔 아니리오 <조씨삼대록> 40권.

위 인용문 ①은 조성이 자손들에게 ‘운산(벽운산)’을 떠나 ‘천태산’으로

갈 것을 유언하는 장면이며, 인용문 ②는 조무와조성 사망이후 조씨 가

문의 상황에 대한 서술이다. ②의 뒤에는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조씨

가문에 관한 이야기가 <조씨삼대록>의 형태로 세상에 전하게 된 내력을

짧게 덧붙이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자운산 소부라는

<소현성록> 연작의 독자적인 공간을 작품에 차용하면서도 자운산 소부

가지녔던한계점을인식, 그것을 극복하는나름의 방법을고안했던것으

로 보인다. <소현성록>의 소씨 가문이 겉으로 고상하고 고결한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제대로 된 은거지를 정하지 못해

결국에는최후를맞이하게된것으로인식12) 된다면, <현몽쌍룡기> 연작

의 운산은 공간에 대한 묘사는 <소현성록> 연작의 자운산을 따랐지만,

실제 도성과 멀리 떨어지지 않아서 정치적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현실

12) <현몽쌍룡기>연작의작가는 ‘운산’을묘사하면서 “근쳐의인개즐비다촌민이

오태후의복거쟤업더라”라는구절을넣고있는데, <소현성록>연작의작가가

15대까지 자운산에서 소경의 후손들이 살았다는 내용을 덧붙였지만 <현몽쌍룡기>

연작의작가는이를수용하지않았다. 대신송왕조가멸망할즈음소경의자손들도

흔적이없어졌다는내용을수용하여 ‘자운산’의은거공간으로서의한계를드러내고,

다시 천태산으로의 은거를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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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간으로 ‘운산’을 변화시키면서도 배타성 극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2.3. 화소의 계승과 재편

<소현성록> 연작의서두에는 처사 소광이자녀가없어밤낮근심하자

그의 처 양부인이 석씨와 이씨를 첩으로 얻어 후사를 잇게 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13)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도화씨, 영씨, 설씨세명의첩이작품첫머리에

등장한다. 그런데본부인인위부인은 물론이들첩들도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긴 하지만,14) 조숙이 첩을 두게 된 이유나

첩을들인주체에관한구체적인설명은없다. 단지 <현몽쌍룡기> 연작에

서도이들처와첩이한동안아들을낳지못하다가, 조숙이꿈에서두마리

용을 본 후 위부인이 2명의 아들을 낳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13) 쳐팔독로일신이경경고부뷔서의디여나히거의삼십이로낫

골육이업니듀야슬허거양부인이념녀야이에대장군셕슈신의쳡녀

셕파와냥인의녀아니시어더두미희로댱부권니쳐양티아니코다

툥엄슉디라이녜조심야샹공과부인셤기믈노쥬간티더

라수삼년이디나두미인의잉돈연니쳐탄왈이다내팔로다더라

<소현성록> 1권.

14) 샤듕의 부인 위시 슉녀의 덕이 규듕 대아의울 남니 졔랑복쳡이 이시 부인이

임의남은풍이셔싀투며야오미업니삼희우러〃 공경믈노쥬치

고의앙지졍이동촉더라일희화시이희영시희셜시각각일녀식두어시오직

부인긔늦도록 경업더니듕년의년녀나속을니을일개남

업니공이태평셩시의한가샹으로덕망이됴야기우리고샹툥이뇨의읏

듬이며쳐쳡이화우여가되슉연니반졈이시이업고고당의학발편친이강건

시니증의대효로밧들며의홍상의뉵녜슬하의넘노니젹막근심이업나

종의 즁과 일신후 의탁 곳이 업니 크게 우려고 공의 모친 태부인이

크게근심야두로산쳔의긔도며음덕을두터이여낫긔린을비로위부인

이 년이 십이 거의로 삼녀 고 다시 회잉이 망연니 <현몽쌍룡기>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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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성록> 연작에서처럼후사가없다고해서 ‘첩’을들이는경우는국

문장편소설에서쉽게찾아보기힘든특이한경우이고그렇기때문에중국

소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에

서15) <현몽쌍룡기> 연작이 <소현성록> 연작과매우유사하게작품첫머

리에자식이없어서고민하는부부의모습을묘사하고첩을둔상황을그리

고있다는점은, 첩을통해후사를잇는문제를작품내부에서얼마나진지

하게다루고있는가하는문제와는별개로, <현몽쌍룡기> 연작이 <소현성

록> 연작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이다.

<현몽쌍룡기> 연작에 등장하는 세 명의 서모가 <소현성록> 연작의

서모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웃음을 유발하는 활달하고 적극적인 면모

가 <소현성록> 연작에서 보다 줄었고, 딸이지만 각자 자녀와 사위를 두

고 있다는 것이다. 화․영․설 세 서모가 <소현성록> 연작에 비해 작품

내의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

로 드러내주는 사건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측면에서는 <소현성록> 연작

의 서모와 닮아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로 소운성과 조무의 팔에 서모

가 앵혈을 찍은 사건을 들 수 있다.

①이음을다디못야총명과문니밋고병셔의디갈리

여문쟝이열형뎨듕읏듬이라그부친밋디못미이연괴라나히십

셰예니러셕패뎌의긔운이츙텬믈보고소기고져야일〃은여러

쇼져[들] []듀뎜운셩이겨이시타내라니셩이무심

코 낸대 셕패 우김질로혈을 딕으니이 급히 스되 셔드러

옥비예 되 되엿디라 셕패 대쇼왈 그 하 사오나오니 혈로 보람야

두고 부인을 엇긔리라 공  일이 업서 웃고 왈 늘근 할미 일 업거든

15) 송성욱, ｢18세기장편소설의전형적성격｣, �한국문학연구� 4호, 고려대민족문화연

구원 한국문화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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쳥산숑하의깃드려만년이나 살거시어엇디이런희롱을 뇨셕부인

이즐왈 네 말을 이러 디 아니코 조모 욕니 승샹긔 고야 죄

닙히리라 공 샤죄고 셔당의 와 다시곰  보며 즐겨 아냐 각되 내

몸이셰샹긔남대댱부로엇디녀혈을딕고일신들이시리오야민〃

더니홀연고쇼왈셕패날을보채니내계규[로뎌]속이리라야

몸을니러안흐로드러가일희당동산의올라구버보니셕파업고셕파의

기바 쇼영이 난간 밧긔 가 노니쇼영은 셕파의 외족이라 부뫼 구몰니

패려다길러종요로온사을어더맛디랴니나히십이셰오뫼졀

셰더라 운셩[이] 셕파 믜워 심듕의 우서 오 내 당〃이 쇼영을 쳡

사마혈을업시리라몸을좌 난간의 니러 쇼영을녑  동산의

니러쇼영을저혀왈네만일소야발악딘대부친고고너죽이

리라쇼영이소못니이깃거친믈고당부왈네심도말을누셜

티말나내타일의널로금차항녈을삼으리라셜파의크게웃고흘보니

혈이 업디라 <소현성록> 5권.

②일〃은 화시 혈을 가져 여러 시비 쥬졈더니 냥공 겻 셧거

화시희즐기디라뇽홍다려팔을라공본쇼활디라무심코

팔을거화시혈을흐억이직으니공경여급히옥비의되

찬연여지〃 아니디라……시뇽홍이비샹의쥬졈을직희고크게분

여각댱뷔녀의쥬졈을비샹의두고엇디일시나견리오쳐믈

기리면오히려삼년이나되리니일개미인을어더비샹쥬졈을업시고인

여쇼셩지녈의메오미쾌티아니랴의이의미매긋치누디못여가연

이매 티고 후원 졔녀당의 니니 이곳은 텬 공의 풍도 아다이

너기샤쇼항년쇼미챵오십여인을급시니승샹이셩은을양티못

야후졍십여간집을셔져졔챵등을쳐야잇게매졔챵등이졔녀당의

쳐여혹탄가도며혹춤도추고향긔로온말과홍군삼은쥬란화각의

바을 조 나븟기며 옥쇼 〃여 사의 츈흥을 발고 슈졍념은

풍경을 못 니긔여 셔로 브쳐 쇼 낭〃더라 …… 이에 (수앵을 :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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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그러친밀여이셩지친을고유셰왈비록댱실나너속이디아니

리니네날을직희고다호걸을셤기디말나타일부모긔알외고맛당이금차

지녈의두리라우왈너각타이곳의니리니네후완월뎡

못고지의령라셜파의크게웃고팔을여보니쥬 흔젹이업디라환희

여 려오니 의 넘나고 능녀미 이더라 <현몽쌍룡기> 1권.

인용문①은석파가소운성의 팔에앵혈을찍은 사건에대한서술이고,

②는 화파가 조무의 팔에 앵혈을 찍은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소운성과

조무는둘다호방한무인적기질을지닌방일한인물로각각의작품에서

묘사되고있는데, 석파와화파는그러한 성격을지닌인물을놀리기위해

각각 소운성과 조유현의 팔에 앵혈을 찍는다. 이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내용을보면예문의밑줄 그은부분을통해서도알수있듯이두작

품이 매우 닮아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역시 <현몽쌍룡기> 연작이 <소

현성록> 연작으로부터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운성은 석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석파가 딸처럼 키우던 소영을 겁탈하고 조무는 수앵을

겁탈하는데, <소현성록> 연작에서는석파가소운성을위해이일을함구

함으로써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지만,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조무가

지속적으로 수앵과 만나는 것을 아버지 조숙에게 들킴으로써 수앵은 담

을넘어달아나고, 조무는조숙에게매를맞게되며, 또성격이호방한조

무에게 어떤 인물이 배필로 적절할 것인가를 근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

럽게석상서의외손녀인정씨가대화에오르게된다. <소현성록> 연작에

서는 간단하게 4면 정도의 분량으로 서술되었던 사건이,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43면에 걸쳐 서술되었는데, 이는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

가 <소현성록> 연작에서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사건을 확대하여 수용하

면서 그 사건을 독자적인 에피소드로 끝내지 않고 사건 전개를 매끄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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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다.

그러나 작품 전반적으로는 <소현성록> 연작에 비해 서모들의 기능이

축소되었는데, 작품내에서차지하는비중을축소시키면서도이들인물을

작품 내에 계속 등장하도록 한 것에는, <현몽쌍룡기> 연작이 첩을 두어

후사를 잇는 화소와 입양을 통해 후사를 잇는 두 가지 이야기의 경우를

통해 종법제 정착과 관련한 과도기적 양상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면서 대

를 잇는 문제와 관련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해볼 문제를 제시하기 위

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후사 문제와 관련하여 <현몽쌍룡기>를

과도기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가권 승계의 문제가 보편적인 18세기 소설

과는 다르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한 <현몽쌍룡기> 연작의 입장은 가권

획득을 위해 형제끼리 다투는 화소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김현과 김환 형제가, <현몽쌍룡기> 연작에서

는양계와양옥설, 소경수와 소연수형제가가권계승과 관련하여갈등을

경험하게된다. 세경우는각각의특징이있는데, 김현과김환이친형제임

에도불구하고가권을놓고다투고또형이빼어난동생을시기하여문제

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생물학적 선후에 따라 장자권을 계승하지 않는 경

우도있었음을생각하게한다. 양계와양옥설의경우양계의 입장에서아

버지가부족한자신을대신해사위인조성을통해가계를잇게하고재산

을 모두 물려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부터 갈등이 비롯된다. <현몽쌍

룡기>에서 양옥설과 조성을 없애려고 갖은 모해를 하던 양계는 결국 반

역죄로 사망하고그의 아들 양인광이대를 잇게된다. 선행연구에서는양

계와 양옥설의 갈등에 대해 “요순의 사례를 들어 자신의 후사를 사위인

조성에게 맡기겠다는 양임의말은 재산이나봉사권을 사위에게 상속하지

않는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관행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작품의 후반부에

설정된 부자간의 살육극과 그로 인해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부자지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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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하는 것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사실 반영적 측면보다는 양소저에 대한

모해를유도하기위해설정된소설적허구가확대된것으로이해할수있

다.”16)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양계라는 악인을 설정한 이유를 조씨 가문

내부인물이양소저를해하게되면조씨가문의이미지에악영향을줄수

있으므로외부인물을통한고난을그려야하는데, 정숙한양소저가가족

이아닌다른남성과일정한관계가있다는설정이불가능하기때문인것

으로 보았다. 그런데 양소저에 대한 모해는 조씨 가문으로 시집 온 금선

공주에 의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양계가 양소저를 모

해하는사건의핵심은결국가권의계승에있다. <조씨삼대록>이늦어도

18세기 중반 이전에는쓰였다는 선행연구17)에 따를 때, 그 전편인 <현몽

쌍룡기> 역시 18세기 중반 이전에는 쓰였을 것이므로 외손봉사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시대적 상황과 배치되는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18) 양계

와 양소저의 갈등과는 반대로, <현몽쌍룡기> 연작에는 소경수와 소연수

형제의갈등도등장하는데가권을놓고벌이는이들형제의갈등은 18세

기장편소설의전형적인성격에근접한것이다. 후사가없어 형의 아들을

입양했는데 뒤늦게 아들이 태어난 경우 파양을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가권을 노리던 소연수와 그의 어머니 구부인은 소경수

와 그의 부인 조자염을 제거하기 위해 악행을 저지르나 결국은 회과(悔

過)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16) 박일용, ｢현몽쌍룡기의창작방법과작가의식｣, �정신문화연구� 26권,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2003, p.45.

17) 조용호, ｢조씨삼대록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8, pp.10-13 참조.

18) 종법제나주자가례의정착이 17세기말에도완전히이루어지지않았음을볼때(김경

미,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 �한국고전연구� 13집,

2006.) <현몽쌍룡기> 연작이창작된시기에도가권계승과관련한다양한형태의갈

등이 존재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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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성록>연작과비교하면 <현몽쌍룡기> 연작은첩두기화소를수

용하거나 외손봉사의 가능성을 내비쳐 갈등을 유발하면서도, 또 입양을

통한 장자 계승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가권 승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

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소경수․연수 형제의 갈등처

럼 본격적인 18세기 장편소설에 등장하는 형제 갈등이 묘사되기도 하지

만 <현몽쌍룡기> 연작을본격적인 18세기국문장편소설로보지않는이

유는, 이 작품의 핵심 갈등이 장자를 통한가권 승계에 있지않기 때문이

다. 부분적으로장자의가권승계에대한문제를다루고있긴하지만 <현

몽쌍룡기> 연작의 결말을 보면 이 작품은 출생 순서를 기준으로 장자권

을승계하는것이아니라능력위주로가권계승을하고있어본격적인 18

세기 국문 장편소설보다는 초기 국문장편소설인 <소현성록> 연작과 더

유사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제도의 변화로 인해 가권 승계 문제에 관해

관심을갖긴하지만아직은그것이가정내부의모든문제를유발하는핵

심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악인형 여성 인물들이 자신보다 뛰어

난 첫째 부인을 시기하고 또 그들의 자녀까지 해치는 등 악행을 서슴지

않지만 그런 악행의 목적이 전적으로 자신의 자녀가 장자권을 획득하고

자신이 제 1부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만 있지는 않다. <현몽쌍룡기>

연작의악인형여성인물들은남편의균등한사랑혹은따뜻한관심만있

어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작품에서종종이야기되는가장으로서의 치가법(治家法)이나남편의아

내에대한도리를언급하는부분19)을통해서확인할수도있고또조무와

19) 양부인과뎡비가지로안다가언을듯고탄왈원남의나시둣겁고순셜

이 능믈알니로다 너의 남시핍박던 거동을혜아리면 듯 니이 셔늘니

남시한이업시리오 부뷔 남으로셔윤의니졍의합 지극히친고졍의

블합 도로 남이라져 남시요조숙녜라비록너원치아냐나 졍이 어로셔

나리오가부의위엄과쟝부의호령으로로랴고이제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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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이 각각 4명과 3명의 부인을 두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으로 그려지

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현몽쌍룡기> 연작에서 조유현을 모해하

던 악인 강옥연이 정씨, 이씨, 조씨, 경씨 등 네 명의 부인이 서로 갈등하

지않고조화롭게하나의가정을이루며사는모습을보고회과하는부분

을 통해서도 악인형 여성 인물들이 악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물론개인적인성품이바탕이되어야하겠지만, 남편의균등한애

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공간과 시간적 배경의 차용, 화소의 수용과 변용 등의 양상

고찰을 통해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가 <소현성록> 연작을 독서하고

그 경험을 새로운 소설 창작에 활용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수용과 변

용의 과정에는 <현몽쌍룡기> 연작을 창작한 작가의 서술시각이 나타나

기마련이다. 그러므로다음장에서는수용과 변용의양상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바탕으로, <현몽쌍룡기> 연작의 서술시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침묵이고덕을닷가유현의개심수믈법측라너와티둣겁지못

니남시엄칙이나지아닛지라각골지한을유의맛미라남부의흉쟝

이 여여리니 이곳의 밧비 오고져 아니키 인졍샹니 우리 실노 제 원을

좃고 노라 <조씨삼대록> 19권.

니부례뷔텬뇌노시믈보조곰도두려아냐졍쥬왈폐졍궁허믈을

크게망시나쳐음셩샹대졉이박샤졍궁분노드시고후궁의총이셩여

젹쳡지분을직희지못여궁녀의일이여니슬프다필부지가도가옹의눈멀고

귀먹지아니면치가못지라더옥통솔여만승텬리오폐륜의의즁

거아시고믈며션뎨간신바로아시결발의젹은허믈노폐치못지니

슈히곤위회복시고궁녀의간여졍궁을도모코져후궁을여왕

법을 졍히 쇼셔 <조씨삼대록> 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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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 양상을 통해 본 <현몽쌍룡기> 연작의 서술시각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소현성록> 연작에서 수용한 부분들을

작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서사를 확대하고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

력했다. 앞서도말했듯이 소황후는 허구 인물인데,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허구 인물 소황후를 차용하면서 작품 내에서 담당하는 소황후의

기능의초점을이동시켜서사의확장을꾀했다. <소현성록> 연작에서소

황후는 가문의 영화의 극단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면, <현몽쌍룡기> 연

작에서 소황후는 색을 탐하는 황제에게 균등한 애정의 필요성에 대해 간

언을하는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조유현과 설강 간의 갈등을일으키는

일종의 원인 인물로 기능하기도 하며 조유현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능을

하기도한다. <소현성록> 연작에서는소황후가중심가문의인물이기때

문에황후책봉과정그자체가유의미하겠지만, <현몽쌍룡기> 연작에서

소황후를 작품 내에 수용한다면 그것은 소황후 책봉 사건에 간여하게 된

중심 가문 인물의 활약상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현몽

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소황후는 전작으로부터 차용하고 황제를 미혹하

는 허난교라는 인물을 새롭게 창작함으로써 황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자연스럽게 조씨 가문의 중심인물인 조유현이 얽혀들게 하여 가문 내부

에서만 벌어지던모해 사건이가문외적으로까지 확대되게하였다. 그과

정에서 조유현이 유배를 가게 됨으로써 조유현은 물론이고 그의 아내들

도악인으로부터심한모해를 받고다양한고난을 경험하게되는데, 이는

가장이 가정에 부재함으로써 다양한 악행이 벌어지게 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상황을 마련하는 과정에 소황후와 관련된 정치적 사건을 활용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소현성록> 연작으로부터 남성 인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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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에 앵혈을 찍는 에피소드를 수용하기도 했는데, <소현성록>에서는 앵

혈이 찍힌 소운성이 석파에 대한 복수의 일환으로 소영을 겁탈하는 사건

으로 간략하게 묘사되었다. 반면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화파에 대한

복수심보다는 사내대장부로서 팔에 앵혈을 간직한 채 살 수는 없다고 판

단한 조무가 기생인 수앵을 겁탈함으로써 앵혈을 없애는 것으로 묘사되

는데, 이 사건에 이어 지속적으로 조무가 수앵과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을조숙에게들킴으로써사건이확대된다. 그 사이에아버지에게들킨조

무가 수앵을 조부 밖으로 도피시키고 후일 첩으로 들이겠다는 언약을 다

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수앵이 한동안 작품에 등장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도록 처리하고있다. 앵혈을 없애려는조무가수앵을만나게되는사건

은 ‘수’라는 글자와 관련이 있는 여성과 천정 인연이 있다는 신인의 예언

을 실현하는 것이면서, 조성과 대비되는 조무의 성격을 보여주는 기능도

하고, 방일한 조무와 정숙한 정씨의 혼인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기도 한

다. 이는 소운성이 소영을 겁탈하는 장면을 서술한 후 한동안 소영에 대

한언급을하지않다가후에석파의건의로소영을첩으로들이게되도록

구성했던 <소현성록> 연작의사건전개보다한층개연성을부여하기위

해 노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소현성록> 연작에 서술된 각각의 사건이 인과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일일은’, ‘홀연’ 등과 같은 어휘를 통해 불쑥 새로운

사건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면, <현몽쌍룡기> 연작은 하나의 사건에

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가 <소현성록> 연작의 작가에 비해 서사적

인과관계를중요하게 여기고있음을보여주는 부분이면서 기법적으로 좀

더 세련된 소설을 창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역사적 사실을 작품에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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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고 허구적 사건과 결합하여 매끄

럽게작품안으로끌어들이는창작방식을 보여주기도한다. 곽황후폐위

와 관련하여 실제 역사에서는 간관인 범중엄(范仲淹)과 재상인 여이간

(呂夷簡)이 대립을 하다가 곽황후 폐위를 찬성하던 여이간에 의해 범중

엄이 지방으로 쫓겨나게 된다. <현몽쌍룡기> 연작에서 조유현은 범중엄

과 같은 간관의 직책에 있지는 않지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곽황후폐위를찬성하는설강과대립을하다가유배를가게된다.

역사적 사실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지방으로 쫓겨나는 대

신 유배라는 상황을 설정하기는 했지만, 범중엄과 여이간의 대립이라는

역사를 작품 안에 수용하여, 실제 황제 앞에서 조유현과 설강이 설전을

벌이는 것으로 묘사한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태종의 황위 계승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작품 내에

자연스럽게 수용한 것을 들 수 있다. <소현성록> 연작에는 태종 황제가

형인태조와조카덕소를살해하고황위에오른사건에관한언급이몇차

례 등장한다.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이 사건을 ‘야반 쵹영’라 부르는

데, 작품에이사건이처음으로언급되는부분을보면, ‘야반촉영사’에관

해 간략하게 서술한 후 소경이 정치에 대한 뜻을 잃어 매사 소임을 동관

에게미루고자운산에서지냈기때문에 ‘사기’에이름이없다는서술을하

고 있다.20) 이 사건이 언급된 이후에도 소경은 지속적으로 국가 일에 간

20) 이적의샹이태덕슈죽이[시]니참졍이차아탄왈만승의긔업이비록크나지

친골육잔해믈풀닙티니뎨곳태조의태로타일뎍을니을쟤라그죽으미

명〃히알니로다불승되됴뎡의구듄팔왕등도일이업디라드여 [야반]

쵹영도시듯고믄득마음을셰샹의머므디아니코벼을불의예디못여

소임의 나아가나 범 동관의게 미러 보내고 죵일토록 입을 여러 시논과 졍

다리디아니니비록벼이놉고명망이듕나과연긔가온대일홈이업

니 그 활연 쳥아믈 가히 알니러라 <소현성록> 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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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있으며그의아들들도정치에참여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은태

조에서 태종으로 이어지는 황위 계승 과정에서 벌어진 비도덕적인 사건

과 도덕적 완고함을 추구하는 소경의 인품을 간략하게 대비하는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야반 촉영사’와 관련하여 <소현성록> 연작에

서는 명현공주와 혼인한 소운성의 입을 빌어 다시 한 번 이야기 하는데,

“공쥬싀랑의이오일희거동이니님군과동을죽이려문호

의셔댱”21)였으므로공주와동락할수없다는발화내용이그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경, 소운성 등은 국가의 녹을 먹으며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도덕과 예교를 중시하는 소경이 가장 큰 부도덕

성 앞에서는 침묵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를 선행연구에서는

소부의 명예와 도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타 가문보다 우위를

점하게 하기 위하여 황실조차 윤리적 결함을 가진 문호로 설정한 것으로

보았다.22) 그러나이는소부의도덕적우월성을강조하기위해소부가지

닌도덕적결함을 드러내는것으로서, 자운산 소부라는배경설정에서드

러났던 배타성 못지않게, 소부가 자신들에게는 유리한 도덕적 잣대를 적

용하여 가문의 영예만을 추구하는 이중적 모습을 지닌 집단으로 비춰지

게 하기도 한다.

반면에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가내에서 악행을 벌이다가 벌을 받

게된금선공주가조무와조씨가문을모함하기위해거짓으로황제에대

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지어내는 장면에서 금선공주의 입을 빌어 ‘야반

촉영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만든다.23) 이 장면은 진종 황제를 비롯

21) <소현성록> 6권 37면.

22) 지연숙, 앞의 논문, 2006, pp.78-79.

23) 조뮈신을믜워오미구슈티여작일의무고히니러셜분티못여최김냥

샹궁을듕형을더어명경각고궁노무고히버히며신을만단구욕오나다

만신이면그러나엇지리잇고우흘촉범혼군이요쳡의참언을듯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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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황실의 정통성을 비난하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지만, 금선공주가 거짓

으로 지어낸 말이라는 형식을 빌어 서술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에 대

한 작가의 입장을 작품에 반영하면서도 조무나 조씨 가문 일원들의 정치

참여가 모순 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구성되었다.

비록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가 송사(宋史)에 대해 정통한 지식을

갖추지는 못했지만,24) <소현성록> 연작으로부터 역사적 사실을 수용하

면서그내용이 작품속 인물이나사건과잘결합될수있도록 주의를기

울이고그과정에서조씨가문의도덕성이의심을받지않도록구성한점

들을볼때, 소설이교훈을 전달하거나 주인공가문사람들은무조건적으

로 정의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식의 도덕 교과서와 같은 이야기만을 담은

독서물이아니라, 허구와사실의적절한결합으로이루어진오락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작품을 서술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몽쌍룡기> 연작의작가는 자신이살던시대의인식변

흔찰녀게맛져나의뉸의희짓고심화도도니엇디통치아니리오비록

황야라칭나로블인지라그동을죽이고족하시고셔〃 황뎨되여시

니 무어시광이시리오 셰하여찰녀금션을 죽이고셜분리라오니마

인의의 견디못 배오 인신의 귀의듯디못 배오니 원폐하 신의졍을

살피샤 국은 져바린 죄 다려 쳐티쇼셔 <현몽쌍룡기> 8권.

24)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가 송사(宋史)에 대해 깊이있는 지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조숙을송의개국공신조빈(曹彬)의후손으로설정했으면서도, 소황후사후책

봉된조황후를구체적으로형상화하지못했다는점을통해확인할수있다. 실제조

황후는 조빈의 손녀인데,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는 “이의 쇼황휘 곤위 누리온

지 십여 년의 붕시니샹이크게 비통시고 됴얘 거여텬디진동고군현이

후의셩덕을츄모여슬워아니리업더라……나라셔황후봉시고대샤텬

하시니”(<현몽쌍룡기> 36권.)라고하여소황후사후책봉된황후의구체적인정보

를언급하지않았다. 선조를무혜왕조빈으로명시하고조황후를언급하지않은것은

가문의영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위해가문 내여성의 황후 책봉을다루고있는

다른국문장편소설과다른점으로서, 만약 <현몽쌍룡기> 연작의작가가지식의부

족때문이아니라의도적으로이부분을드러내지않은것이라면어떤의도가있는지

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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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작품에반영하고, 일방적으로답을내리는것이아니라, 그러한문제

에 대해 작가 스스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독자들에게 다양한 경우의 수

를 제시함으로써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권계승이라는문제를다양한형태로묘사한것이그예인데가권계승

의 다양한 양상은 작품 안에서 능력위주의 가권 계승, 입양자의 가권 계

승, 외손봉사의 가능성 등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현몽쌍룡기> 연작이

창작되었을 당시는 이미 제도적으로 종법제가 시행되었지만,25) 제도의

시행과 사회관습의변화에는시간적인괴리가있었을수도있다. 입양을

하여 장자를 세운 후 적자가 태어났을 때 그 양자를 파양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재산 상속에있어서남녀의불평등이 확실해지면서, 딸만있고아

들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들여서라도 대를 잇게 한 사회 제도 하에서

발생할 수있는 문제였을것이다. 또외손봉사의가능성을내비치는것은

능력위주의 가권 계승을 지지하는 <현몽쌍룡기> 연작의 입장에서 선택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권 계승 방법이었을 것이다. 딸에게 가권을 계승

하게함으로써부족한아들보다뛰어난사위를통해가문을유지하고싶

어하는양임의의중은조씨가문의대(代)가장자인조무의아들기현으

로 이어지지 않고 능력이 뛰어난 운현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구성한 <현

몽쌍룡기> 연작의 작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측면이다.

물론 양임이 외손봉사의 가능성을 내비친 결과, 작품에서는 외손봉사의

문제보다는위기감을느낀양세가자신의누이양옥설과그의남편조성

을모해하는측면이더부각되었고또결국에는외손이아닌친손양인광

을 통해 대가 이어지는 결말을 취하고 있으므로 외손봉사를 작품 내에서

구체적으로묘사한것은아니다. 하지만작가 자신이살던사회에서벌어

지는다양한문제들을작품에담고그문제점에대해생각해볼필요성을

25) 이희근, �주제로 보는 한국사�, 고즈윈, 2005, pp.138-1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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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전작의 문제의

식을 심화시키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소현성록> 연작에서 소경의

둘째 부인인 석씨 소생 소운성이 가권을 계승했던 결말과 달리 <현몽쌍

룡기> 연작에서는 조무의 첫째 부인인 정씨의 셋째 아들 운현이 가권을

계승하게 함으로써 덕이 있기만 하면 둘째 부인이라도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소현성록> 연작의 가치를 계승하지 않고, 첫째 부인

의 가내 지위를 보장하고 인정하려 했다. 이는 일부일처제 사회를 사는

작가자신의원비에대한입장표명인동시에국문장편소설의주된향유

층인 상층 여성들의 의식26)을 고려한 결과일 것이다.

4. 결론

이상 <현몽쌍룡기> 연작을대상으로이작품이 <소현성록> 연작으로

부터수용한요소들을시․공간적배경, 허구적인물, 화소등의측면으로

나누어살펴보았다. 이를통해 <현몽쌍룡기> 연작의작가는지명도가있

는 <소현성록> 연작을 독서하고 독서의 경험 중 일부를 자신의 작품을

창작하는데 활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소

현성록>이라는제명을작품에직접언급하지않음으로써 <소현성록> 연

작을 읽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새로운 작품으로 접근했으며, <소현성록>

연작을 읽은 독자들에게는 전작으로부터 수용되고변화된 지점들이무엇

인지 확인하며 적극적으로 독서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었을 것이다. <현

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소설 작가이기 이전에 <소현성록> 등의 국문

소설을읽은독자이기도한데, 어떤한편의소설을읽고그내용중자신

26) 지연숙, 앞의 논문,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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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심이가는부분을수용하고또그것을변용시켜자신의작품에활용

했다는점에서 <현몽쌍룡기> 연작은이작품을창작하기이전에이작품

의 작가가 읽었던 소설들에 대한 간접적인 비평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도

하다.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소현성록> 연작으로부터 역사적 허구

인물인소황후를차용하여서사를확대하는과정에활용했으며, 도덕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으면서도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서는도덕

적판단보다가문의안위를우선에두어도성과거리를두고자신들의부

와 명예를 추구했던 소씨 가문을 대표하는 자운산이라는 공간의 속성을

일면이어받으면서도배타성을극복하는방향으로재설정하기도했다. 방

일한 남성 인물의 팔에 앵혈을 찍는 것과 같은 흥미 위주의 화소와 함께

본격적인 18세기 국문 장편소설에서는 보기 드문 첩 두기 화소를 수용하

고 능력위주의 가권 계승을 옹호하면서도 다양한 가권 계승의 양상을 제

시하여 독자들을 설득하려 했다.

수용과 변화의 지점들은 <현몽쌍룡기> 연작의 서술 시각을 대변하는

것들인데,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소현성록> 연작에서 단편적으

로 언급되었던 사건들을 수용하여 서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의

미나무게중심을 이동시키기도했으며,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하

거나개연성을높이려는시도를했다. 교훈을 나열하는식의 구성에서벗

어나 하나의 사건이 다른 하나의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고안

했으며, 역사적사실또한허구적 작중 인물이경험하는 사건과연결되도

록서술하고있었다. 동시에변화하는국문장편소설독자층의의식을반

영하여가권계승등과같은문제를일방적으로전달하지않고다양한사

례제시를통해독자를 설득하려했으며, 일부일처제사회에서 살고있는

여성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원비(元妃)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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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나갔다.

<현몽쌍룡기> 연작의 작가는 초기 국문 장편소설보다 노골적이지 않

게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려시도했으며, 소설의교훈서적 측면과함

께오락물로서의기능에대해서도 고려를했던것으로보인다. 장면제시

적서술을통해사건을전달하는부분을확대하고대화장면도단순한환

담에서부터긴장감을 부여하는 장면까지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초기국문

장편소설보다 확대된 분량을 서술해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고찰

은 과제로 남겨둔다.

<현몽쌍룡기> 연작에는 <소현성록> 외에도다른초기국문장편소설

에 대한 독서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몽쌍룡기> 연작

이 <소현성록> 연작으로부터 수용한 요소들과 변용한 지점에만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지만, <현몽쌍룡기> 연작의 창작방식이나 서술시각, 주제

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초기 국문 장편소설들과의 관련

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역시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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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ccepting Aspects of the <Sohyeonseongrok> Series and The

Narrative Perspective in The Series of <Hyeonmongssangryonggi>

Hur, Soon-Woo

They who study the Korean full-length novels recognize some of the

novels are connected each others but the exact informations in terms of

both which ones are influenced others and how the past-readers felt after

reading the Korean full-length novels at that time are very restricted.

And therefore it's a very meaningful study that compiling and studying

the exact informations through the related novels.

The series of <Hyeonmongssangryonggi> show how the series are

accepting and changing the characters, backgrounds, events of the

<Sohyeonseongrok> series. But in the series of <Hyeonmongssangryonggi>,

but we can't find the direct mentions about <Sohyeonseongrok>. These

ways of creation maybe reminded the past-readers of the former stories

that they had read and helped them to compare through the related

novels. So finally we can say that these ways of creation are a part of the

novel critics, because the writers of these kind novels tried to show their

feeling about the novels they had read.

The writer of the series of <Hyeonmongssangryonggi> seems to try to

expand the narration of <Hyeonmongssangryonggi> series with the

character of So-empress taken from the series of <Sohyeonseongrok>. And

The writer of the series of <Hyeonmongssangryonggi> seems to take over

the meaning of the place Jaun-mountain( 紫雲山), which represents the

So family, and try to overcome that the So family's exclusion of the other

family.

The accepting and changing portions are representing the narrative

perspective of the series of <Hyeonmongssangryonggi>. At first, the 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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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yeonmongssangryonggi> series is trying to accept some contents in

the series of <Sohyeonseongrok>, and then, trying to improve some range

of probability in the series of <Hyeonmongssangryonggi>

In other words, the writer of <Hyeonmongssangryonggi> series seems to

consider both aspects, some lessons and some amusing entertainments.

Key Words <Hyeonmongssangryonggi>, <Sohyeonseongrok>, accepting aspects,

narrative perspective, expanded narration, probability, historic portion, fictional

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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